














앞 : 투명 뒤 : 화이트

우리밀빵
바로 구운

되살린 우리밀, 식량자급의 희망으로
한살림은 멸종 직전까지 갔던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 1987년 경남 합천군 초계면의
한 농가에서 우여곡절 끝에 발견한 우리밀 종자 ‘앉은뱅이밀’로 1990년 경남 고성에서
우리밀 재배를 시작하여 ‘우리밀살리기운동’의 소중한 불씨를 전국적으로 지폈습니다.
이런 노력이 씨앗이 되어 싹튼 우리밀 자급률은 2010년 1%를 넘어 한결 수월하게
우리밀로 만든 빵과 과자, 국수 등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우리밀살리기는 식량자급의 희망입니다. 한살림은 어렵게 되살린 우리밀의 생산과
소비를 늘리고, 우리밀로 만든 건강한 먹을거리를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
더욱 힘을 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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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광코팅

상황에 따라 응용하여 활용

즉석빵

포장디자인 활용


